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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안후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인도 발견 변이 아닌 것으로 확인…각지 방역에 총력

  지난 13일 안후이(安徽)성 루안(六安)시의 한 병원에 내원해 정례 핵산 검사를 받은 환자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으며 전문가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안후이성

과 랴오닝(遼寧)성에서 잇달아 확진자가 나왔다.

  17일 오후 9시 기준 안후이성에 보고된 누적 확진자는 7명, 무증상 감염자는 9명 늘었다. 이 가운

데 루안시 위안(裕安)구에서 보고된 확진자는 5명, 무증상 감염자는 9명이다. 허페이(合肥)시 페이시

(肥西)현에서는 2명이 보고됐다. 둥밍페이(董明培) 안후이성 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전문가들의 판

단에 따라 안후이성 내 대규모 확산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배제한다고 소개했다. 과학적인 기원 조사

를 위해 안후이성 질병예방통제센터가 환자의 표본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고병원성·

고전염성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위치는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행

하는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5월 17일 오후 7시 기준 랴오닝성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무증상 

감염자 11명은 지정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ㅇ 각 지역, 적극적 대응 및 과학적 방역에 총력

  안후이성과 랴오닝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국가와 지방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 적시

에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취했다. 안후이성 허페이와 루안, 랴오닝성 잉커우(營口) 등지에서는 대규

모 핵산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잉커우는 중점지역 여러 곳을 봉쇄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입구

에 교통 관제를 실시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경로 차단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루안시와 허페이시는 확진자가 나온 후 긴급 대응책을 신속하게 가동하고, 역학조사와 핵산검사, 

치료, 환경 소독, 지역사회 방역 등을 담당할 업무팀을 파견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안후이성 지

도 업무를 위해 전문가팀을 파견했다.

  허페이시는 정확한 방역을 위해 중위험 지역 내 문화·유흥 시설 등 비필수 사업장을 잠정 폐쇄

하고, 양로원과 복지 시설 등을 봉쇄 관리하고 있다. 루안시는 모임을 금지하고, 결혼식은 연기, 장

례식은 간소하게 치르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루안시의 핵산검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해 안후이성은 푸양(阜陽)시와 안칭(安慶)시의 

핵산 검사요원 1062명을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했다. 이들은 14일 루안시에 모두 도착했다. 푸양시와 

안칭시의 지원으로 루안시의 하루 검사량은 약 14만 건 늘었다.

  현재 베이징시는 안후이성 질병예방통제센터로부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조사 정보를 입수한 후 

대응책을 가동했으며, 베이징 시·구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즉각 조사 및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역학 

조사 결과 베이징 내 밀접접촉자 28명은 베이징시 11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는 16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요구에 따라 관리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장소는 이미 소독을 마쳤다. 현재 기준 밀접접촉자 24명과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141명 및 

환경 샘플 231건에 대해 핵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기타 표본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에 있다.(人民网, 2021.05.18.)


